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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팔은 보지만 TV는 보지 않는 소비자

‘서울, 30대, 직장인, 싱글녀’ 수많은 브랜드가 겨냥하는 타겟이자, 

트렌드에 민감해 뭐든 살 준비가 되어있는 아주 쉬운 소비자인 필자

의 이야기이다. 광고쟁이로 살아온지 햇수로 막 두 자리 숫자가 된 지

금, 본방을 챙겨보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그나마 보더라도 중CM도 

피해가는 잽핑의 고수이며, 극장에서는 티켓타임 10분 정도는 늦어도 

여유를 잃지 않고, 스마트폰의 모든 푸쉬 알림은 꺼놓고 생활하는, 광

고를 노출하기 쉽지 않은 타겟이기도 하다. 그러나 응팔을 보고 꼬깔

콘을 사먹어야겠다 다짐하고, K팝스타 유제이의 ‘New York State Of 

Mind’를 흥얼거리며 출근하며, 백종원의 만능오일 하나면 요섹녀는 

식은 죽 먹기라며 레시피를 저장하는 것도 이 세대의 특징이다. 결국 

볼 건 다 보고 있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콘텐츠의 시대이다.

콘텐츠 안에서 광고효과를 노리는 PPL은 더욱 각광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협찬 및 간접광고 시장 매출액이 증명하듯, 

VOD 시청자는 물론 해외 시청자까지 노출 커버리지를 확대할 수 있

다는 점, ‘삼둥이 자전거’, ‘런닝맨 패딩’ 등 해당 프로그램이나 셀럽의 

영향력과 함께 바이럴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 등 PPL은 수많은 장

점이 있다. 하지만 집행하려고 하면 망설여지고 불안한 PPL, 더욱 똘

똘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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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L, 분산 시청자 커버
커뮤니케이션 지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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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의 관건은 세련되고 자연스러운 상황 설정

제품을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다가 최악의 PPL, 약 빨

고 만든 PPL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돌아다니는 영상을 어

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눈이 높아질대로 높아진 

시청자들에게 노이즈 마케팅을 할 것이 아니라면 억지스

러운 과장된 연출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등장인물의 캐릭

터, 에피소드의 흐름 등에 제품이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지 초기단계부터 제작진과의 꾸준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새로 선보이는 ‘블랙라벨 스테이크’를 ‘커플 스테이크’

로 포지셔닝하고자 했던 아웃백은 ‘MBC 우결’에서 스캔들

로 곤혹을 치루고 있던 홍종현과 고기대장 유라의 오해풀

기 및 생일파티 에피소드를 발렌타인데이에 방송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에서는 주인공 이승기를 ‘어린 

시절 어머니가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한 상처 때문에 애니

메이션을 틀어 놓아야 겨우 잠들 수 있는 캐릭터’로 설정해 

방안에서 벽면에 늘 SK텔레콤 ‘스마트빔’을 켜놓곤 했다. 

‘이승기 빔’,’ 너포위 빔’ 등의 닉네임을 얻어 매출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주었던 효과적인 사례가 되었다.

교양 정보 프로그램도 PPL이 가능하다?!

드라마와 예능보다는 진지한 톤앤매너가 필요하다거

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많다면 교양정보 프로그램도 하

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특히 고정 코너, 시리즈물을 통

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뛰어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SK텔링크는 새로운 서비스 ‘모바일팩스’ 및 ‘실시간 통

역 어플’의 런칭을 주요 타겟인 주부들에게 알리고자 SBS 

모닝와이드 3부를 통해 5분 정도의 코너를 제작했다. 광고

주가 직접 출연하여 소개, 시연까지 해서 만족도가 우수했

던 사례이다.

▲ MBC 우리결혼했어요

▲ SBS 너희들은 포위됐다

▲ 모바일팩스

▼ 실시간 통역 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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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리케이션 광고주들의 새로운 돌파구, 가상광고

PPL의 장점을 진작에 알아봤지만 솔루션이 쉽지 않았

던 사례가 어플리케이션 광고주이다. 스마트폰 안에서 구

동하는 장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제작진이 많고, 나오

더라도 로딩 시간이 짧아 노출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기 때

문이다. 하지만 가상광고 시행범위가 예능, 드라마, 스포츠, 

보도까지 확대되면서 새로운 장이 열렸다. 

SK텔레콤 ‘T전화’ 및 SK플래닛 ‘시럽’은 타겟 관심도가 

우수한 JTBC ‘히든싱어’, tvN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의 프

로그램을 선정하여 가상광고를 진행했으며, 일반 광고와

의 패키지를 통해 효율과 효과를 모두 챙길 수 있었다.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면 스폰서십 활용

스폰서십의 장점은 유연한 패키지 구성에 있다. 타이틀 

사용권, 이벤트 연계, 현장 프로모션 진행 등 해당 브랜드의 

특색과 니즈에 따라 맞춤형 스폰서쉽 패키지 구성이 가능

하다. 늘 문제는 예산이지만, 투입만큼 ROI도 즉각적이고 

우수하니 활용해볼 만하다.

대한민국 1위 음원사의 자존심, 로엔엔터테인먼트는 

SBS K팝스타와 SBS 인기가요에 간접 및 가상광고를 포함

한 통합 스폰서십을 진행하며 멜론 웹 및 앱으로 타겟 UV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5년째 꾸준히 집행하고 있다는 것

이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2016년에도 좋은 콘텐츠들이 기다린다고 전해라~♬

간접광고 규제완화는 물론 지상파TV 중간광고 및 방

송프로그램 제목의 협찬주 고지 허용에 대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는 만큼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김수현 작가, 김은숙 작가, 노희경 작가의 컴

백, 육아, 쿡방을 잇는 인테리어 예능 집방의 시작, 신개념 

오디션 프로그램 등 새로운 콘텐츠들이 기대되는 2016년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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